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춥다고 맵시를 포기하면 패피가 아니다. 진정한 패피는 

추울수록 더 돋보인다. 올겨울, 보온도 맵시도 한방에 잡

을 수 있는 스타일을‘FASHION n’이 소개했다.

■ 트렌디한 ‘스청패션’, 스웨터+데님팬츠

스웨터는 어디에 매치해도 멋도 살리고 보온성도 높여

주는 최적의 아이템이다. 또‘스웨터와 함께 뭐입지?’ 

를 고민한다면 청바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.

스웨터와 함께 매치하는 청바지 즉,‘스청패션’은 시간

이 지나도 유행에 뒤쳐지지 않는 고전적인 스타일 공식

이며 굳이 새로운 아이템을 장만하기 위해 지출할 필요

가 없는 기본템이다.

단, 체형이나 매치하는 아이템에 맞게 소재, 패턴을 신

경써서 고를 필요가 있다. 너무 굵은 꽈배기 모양이나 간

격이 넒은 가로줄 무늬, 큰 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은 실제 

체격에 비해 비대해 보일 수 있다.

또 심플한 스웨터는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나 플레

어 진과 워시드 진과 매치하면 좀 더 트렌디한 스타일

링이 완성되고, 펌프스나 앵클부츠와 코디하면 더욱 멋

스럽다.

스트리트를 지배한 셀러브리티들의 스타일리시한‘스

청 패션’을 살펴보고, 올 겨울 멋쟁이로 거듭나보자.

■ 겨울 레이어드 필수템, 맥시 드레스

아무리 추워도 우아한 여자만의 아름다움은 포기할 

수 없다. 가벼운 옷들을 여러겹 겹처 입는 멋스러운 레

이어드 룩만으로도 겨울 한 철을 멋지게 보낼 수 있다.

복고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었던 맥시 드레스가 올겨

울까지 레이어드 필수템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. 무

릎을 덮는 길이의 맥시 드레스는 어떤 아우터와 매치하

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어드룩에 

주목할 필요가 있다.

레이어드룩이란 겹쳐 입는 스타일로 1970년대 중반부

터 유행하기 시작했다. 속에 입은 옷을 겉으로 보이게 

입거나, 긴 소매의 블라우스 위에 반 소매 스웨터나 재

킷을 입는 등 종래의 습관을 무시하고 겹쳐 입는 것을 

말한다.

‘맥시 드레스’레이어드 연출을 통해 올 겨울, 스타일

과 맵시뿐만 아니라 보온성까지 잡아보자.

보온도 맵시도 한방에 잡는 겨울 스타일


